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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의료용품 개발 경험을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의료용품 개발 경험이 있는

간호사 6명을 대상으로 융합적 접근을 위해심층면접을 통하여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

분석은 주제 분석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더 나은 환자간호를 위한 새로운 도전’, ‘넘기 어려운 비전문인으로서의

현실’, ‘어렵지만 보람된 작업’이라는 3개의 주제와 6개의 하부주제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환자 간호 중 간호업

무의 불편함을인식하고, 환자에게는 안전하면서도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의료용품 개발을 시도하였다. 참여

자들은 의료용품 개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보람된 작업이었다고 하였

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줄수 있는 병원 조직 차원의 지원 및 제도적인 뒷받침과 의료용품 개발

과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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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nurses’ experience in developing medical

supplies. The participants were six nurses, data were collected by open in-depth interviews from January

to December, 2016, and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Three themes and six sub-themes were

identified. Nurse's experience in medical supplies development were ‘new challenge for better patient care’,

‘the reality of nonprofessional beyond compare’, and ‘difficult but fruitful work’. The participants tried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nursing work and to minimize the economic burden of patients by medical

supplies development. They faced the difficulties as a laymen that a lack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developing process, but felt worth. Based on these findings, there are necessary for the system and

the support of the hospital that can reflect the idea of nurses and education about process on medical

suppli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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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앙리 베르그송에 의해 창출된 호모파베르(Homo

Faber)는 도구의 인간을뜻하는용어로인간은유형, 무

형의도구를사용하고만들어낸다고보았다[1].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아이

디어를생성하고문제에대한해결방안을제시하는데도

움을 준다[2].

인간의 창의적 사고로 인한 도구의 발전은 의료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수많은 의료적 도구인 의료기

기를 만들어 내게 되었고,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4년 약 3403억 달러로 추정된다[3]. 의료기기의 주요

분야는 진단기기, 치료기기, 의료용품, 치과재료가 있다.

이 중 의료용품은플라스틱, 세라믹, 금속 혹은복합재료

등을이용하여장애, 상해 또는질병의치료·처치에쓰이

는 의료재료 및 용품을 의미하며[4], 의료기기 시장규모

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5]. 의료기기 산업은 수명 연

장으로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면서, 건강하게 오

래사는삶에대한관심이높아져지속적인고성장이전

망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산업

이 되었고, 최근에는 기존의 의료기기 형태에서

Information Technology(IT), Nano Technology(NT),

Bio Technology(BT) 등타분야와의접목을통해융 복

합되고진보된신개념의의료기기가개발되어질병의조

기진단및치료발전을선도하며국민보건향상및의료

비 지출을 감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6]. 향후 의료기기

는신속화, 소형화, 정밀화가될추세로신개념의료기기

는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수

입 의존도가 높고 특화된 진단기기, 임플란트 등에 집중

되어 있어 다분야에 대한 관심과 발전이 필요한 때이다

[7].

이런융복합시대에간호사에게있어의료용품이란업

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

공하며, 과학적 처치를 가능하게 하는 현장에서 다 빈도

로 접하는 간호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의료

용품 개발에 대한 연구는 특정 의료용품의 적용 효과연

구[8], 타분야에서간호사를위한의료기기를개발한연

구[9]와타학문과융합하여심혈관관리시스템을개발한

연구[10] 정도가있을뿐간호사의창의적사고과정을통

한의료용품의개발및경험에대한연구는전무한것이

현실이다.

병원간호사회에서는 의료용품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어 간호사들의 아이디어를 의료용품 개발에 적용하려

는 시도가 있어 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의료용품 개발

이실현되어제품화된예는극히적은것이현실이며이

마저 2012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간호사는 의료용품

을사용하여간호를하면서불편함을느끼지만의료용품

을개발하기가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에서, 간호사들이

현장경험을통해의료용품을단순개발하는경험을파악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의료용품 개발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경험을 충

분히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

다. 질적 연구방법은 경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총체적

으로접근하는자연주의적탐구로서경험이드러나는그

대로접촉하면서현상을파악하기위한방법이다[11], 따

라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간호사 자신이 경험한

의료용품 개발 경험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임상 현장

에서간호사도의료용품에대한창의적인사고의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의료용품 개발 경험에 대한

융합적 연구를 상황 맥락 적으로 접근하고자 질적 연구

방법인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제

분석은자료로부터공통적으로나타나는패턴혹은주제

를 확인하고주제의 의미를 분석하기유용한 방법[12]이

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간호사의 의료용품 개발 경험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에게 의료용품 개발 경험의

의미는무엇인가?’ 라는 질문을통해 간호사가의료용품

개발하면서 겪게 되는 경험을 이해하고, 그 경험을 총체

적으로 파악하고 규명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간호

사들이의료용품개발에많이참여하도록독려하기위함

이며이를바탕으로간호업무의효율성을증진하고창의

적, 생명공학적인 융복합적 사고를 통해 양질의 환자 돌

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의료용품 개발에 대한 경험을 탐

구하기 위해 주제 분석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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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연구자 준비
본 연구 참여자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의료용품개발경험을가지고있는간호사중본연구목

적과방법을확인한후연구의참여를서면동의한자이

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의료용품 개발 경험이

있는 간호사로 눈덩이 표집을 하였다. 참여자 수는 참여

자의 진술이 포화될 때까지 하였으며 3개 종합병원에서

6명의 간호사가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자의간호사경력

은 3-22년이었고, 직위는 평간호사, 책임간호사 및 팀장

으로다양하였다. 이들의개발품은흉곽배액관잠금장치,

유치도뇨관고정장치. 식염수담은주사기, 투석주사침

수거통, 산소마스크용 귀마개, 창 있는 복대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1 2 3

Types of
hospital

General General General

Work unit
Operation
room

Administration
part

IM ward

Position Charge nurse
Leader of the
part

Staff nurse

Career(yr) 16 22 5
Marital status Married Married Not married
Development
item

Chest tube
locking device

Foley catheter
fixing device

Saline
syring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4 5 6

Types of
hospital

General General General

Work unit Dialysis room ICU
Operation
room

Position
Leader of the
part

Charge nurse Staff nurse

Career(yr) 18 12 3
Marital status Married Married Not married

Development
item

Dialysis
needle
dispenser

Earmuff for
oxygen mask

Abdominal
binder with
window

IM=Internal medicine;ICU=Intensive care unit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의 도구이며,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연구 성찰이 중요하다. 연구

자중 1인은병원근무경력 22년의 간호사이며대학원박

사과정에서질적연구방법론을한학기동안이수하였고

질적연구집담회등에참여하였다. 또 다른연구자는국

내외 학술대회 및 학술지에 다수의 질적 연구를 발표하

며질적연구를지속적으로수행해왔으며, 또 다른연구

자도 국내외 학술지에 질적 연구를 발표하였고 질적 연

구활동과발표를지속해왔다. 연구자들은연구과정동

안 연구 자료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자간의 논의

를 통해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2.3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 자

료수집방법은심층면담을사용하였다. 낯선연구자를불

편해 하지 않도록 사전 2번의 전화 통화를 통해 연구의

목적에대해설명하고일상적인이야기를나누어친근감

을 갖도록 하였다. 면담장소는 참여자가 편안함을 느끼

도록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조용한분위기에서이루어졌다. 연구자가개입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

담은 참여자 별로 3회 실시하였다. 질문은 ‘선생님의 의

료용품 개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로 시작하여

‘의료용품을개발하게된동기는무엇입니까?’, ‘의료용품

을 개발하면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료용품을

개발하면서어려웠던것은무엇이었나요’ 등 비구조적인

내용의질문으로상황에맞게면담을진행하면서의료용

품개발경험의의미를이끌어낼수있는추가적인질문

을 하였다. 1회 면담 시 소요시간은 40분~50분이었다.

면담내용은참여자에게동의를구한후녹음하였으며,

녹음 후 반복해서 들으며 직접 필사하였고 현장 메모와

함께 참여자의 표현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2.4 자료 분석
연구 참여자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의 분석을 위해

Braun과 Clarke[12]가 제시한 질적 주제분석방법을따

랐다. 본 연구에서는자료내에서패턴화된반응이나주

제를파악하고분석하여심층적으로연구참여자의경험

을 기술하였다. 우선, 연구자는 자료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위해서충분한시간을가지고자료를반복적으

로 읽었다. 초기 코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필사본에

의미 있는 부분을 표시하면서 자료를 코드화 하였다. 주

제 찾기 단계에서는 여러 개의 다양한 코드에서 잠정적

인주제와대조를하고, 잠정적인주제와관련된모든자

료를 모아 15개의 잠정적인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

를정련하는단계에서는추출한주제가전체적인자료에

부합한지를검토한후최종분석에따라 6개의하부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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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3개의최종주제가도출되었다. 마지막보고서작성단

계에서는 주제에 따라 가장 적합하고 충분한 증거 자료

를 제시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을 사

용할 것이며,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해 미리 설명

하고서면동의서를받았다. 참여자의자료는연구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고, 연구 도중 참

여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본 연구

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

가소속된기관의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승인을거쳐수

행되었다(IRB No. 2016-01).

2.6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Guba와 Lincoln [12]의 엄격성의 기준

에따라사실적가치, 중립성, 적용성, 일관성을확인하였다.

사실적 가치(true value)는 연구결과가얼마나정확하

고충실하게실제를반영하는가를말하는것으로연구결

과가 타당한가를 말한다. 본 연구자는 참여자 전원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전원 자신들의 경험과 일치

함을 표현함으로써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였다. 중립성

(neutrality)은 연구과정과 결과에 편견을 통제하고 중립

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면담 시에 연구자의 태도가 참여

자의 진술과 행동에 편견이 없는 반응을 보이도록 하였

으며, 자료 분석 시에도 연구자의 선입관을 배제하고 객

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적용성

(applicability)은 연구결과가 연구 상황이외의맥락에서

도 적합한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중환자실간호사 3명과수술실간호사 3명에게제시하고

그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

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6명 모두 참여자의 경험에 대해

공감하였다. 일관성(consistency)은 유사한 맥락에서 연

구를반복했을때같은연구결과가도출되는지를평가하

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절차의 안정성을 학보

하기위해질적연구경험이풍부한간호학과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았고, 면담 시 참여자들의 언어적 진술과 함께

비언어적인표현을자세히기록하여분석하여결과를도

출하고자 노력하였다.

3. 연구결과
면담을통해얻은연구참여자의진술을분석한결과,

간호사의의료용품개발경험은 15개의잠정적소주제에

서 6개의하부주제와좀더추상적이고포괄적인의미로

도출된 3개의 주제로 구조화 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3개의 주제는 ‘더 나은 환자간호를 위한 새로운

도전’, ‘넘기 어려운 비전문인으로서의 현실’, ‘어렵지만

보람된 작업’ 이었다(Table 2).

<Table 2> Nurse's experience in medical supplies 
development

Tentative-theme Sub-theme Theme

Improvement inconvenience
of nursing work

Identifying the
need for
development
during patient
care New challenge

for better
patient care

Pursuit of patients safe

Minimize the economic
burden for patients

Repeated trial and error

Trial process
through trial and
error

Developing of thinking
process

Drawing of developing
product

Information and knowledge
deficit about developing
process

A confused
situation in
laymen’s area The reality of

nonprofessional
beyond
compare

Difficulty of product test

Rough process for
commercialization A high wall of

commercialization
Require passion and
patience

Require support system

Provide comfort nursing
practice Being help in

nursing care
Difficult but
fruitful work

Benefit for patients

Realization of improvement
will Feel worth

Need for activation

3.1 더 나은 환자간호를 위한 새로운 도전
‘더 나은 환자간호를 위한 새로운 도전’ 주제는 ‘환자

간호 중 개발필요성의 포착’과 ‘시행착오를 통한 개발과

정’이라는 하부주제로 나타났다.

3.1.1 환자간호 중 개발필요성의 포착
참여자들은기존의의료용품을가지고환자간호를하

는데있어불편한점을발견하게되었고, 그 불편함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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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지않고개선하려는의지로의료용품을개발하게되

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환자에게 안전함을 제공하고,

너무 비싼 의료용품의 가격을 낮추어 환자의 비용적 부

담감을최소화하여더나은환자간호를하기위해의료

용품 개발을 시도하였다.

“환자가산소마스크를하게되면귀부분이접히고피부

가 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은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귀 부분에 거즈를 적용해야

되는 데, 그게 장착하기가 불편하고 환자도 피부손상은

예방하지만 적용 시 편안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적용하기도편리하고환자에게도편안한귀보

호대를 만들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5)

“저는환자분들이흉관삽입술을하면배액이되는관쪽

에 잠금장치가 없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잠금장치를조금추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습

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환자분들이 관을 가지

고 있고, 그 관이 환자 가슴부위보다 올라가서는 안 되

는 시스템인데, 환자 가슴부위위로 올라가게되는 일이

생깁니다. ....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생산되는 단계에서부터 그 clamping 하는

장치가 chest bottle에 달려서 제품화되어 있으면 조금

더편안하게, 환자분도안전하고, 저희도조금더편하게

일을할수있기때문에그런의도에서생각을해보게되

었습니다.” (연구참여자 1)

“기존의 유치도뇨관 고정 장치가 수입제품이고 너무 비

쌌어요. 하나에 15,000원 정도인데 비용부담도 큰데. 환

자에게부착시너무잘떨어지는거예요. 또 고정부분이

회전이되고잘풀려서환자가유치도뇨관을잡아당기게

되고, 체위변경시잘당겨져서환자한테손상을주게되

더라고요. 부착판이 잘 떨어지니까 간호사들은 이게 비

싼걸아니까다시반창고를그위에고정하게되고참답

답한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비용도싸고, 잘떨어지

지도 않고, 고정부분이 빠지지않는 고정 장치를 개발해

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연구참여자 2)

3.1.2 시행착오를 통한 개발과정
개발을위해서는참여자의창의적사고과정이필요하

다. 참여자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

해 사고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도면작업을 하였다. 참

여자들은샘플테스트를통해문제점을발견하였고그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료를 바꾸거나, 새롭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사고과정의 도면을 수정하였다. 많은 시행

착오를 겪었고, 수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하면서 완성품

을 만들게 되었다.

“처음엔 정말 허접했어요. 고정 고리도 없었고, 그냥 고

정 고무줄을 실로 묶고 고정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요. 부착판도 피부를 보호하겠다고 듀오덤을 이용해서

했고, 허접하기이를때없었어요. 도면도생각한것을그

림으로 옮긴다는 게 생각만큼 잘되지는 않더군요. 근데

샘플테스트를해보니고정고무줄부분이빠지고, 부착판

부분도 분리되고, 안 되겠다 생각해서 고정고무줄이 빠

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착판에서 자꾸 분리되

는 것이에요. .... 고정고무줄 부분도 얇은 고무줄 보다는

두꺼운 고무줄로 바꾸니 부착판에 붙이기도 용이하고,

부착판도 한 세 번은 바꾼 거 같아요. 듀오덤으로 하다

아닌거같아메딕스로바꾸고, 메딕스하다밴드큰사이

즈로 바꾸고. 최종적으로 제품 생산할 때는 메딕스로 다

시 바꾸었어요. 자꾸 테스트 하면서 도면도 수정하다 보

니아이디어가잘떠올랐어요. 한 3-4번정도도면수정을

하였고처음생각과는달리많이달라졌죠.” (연구참여자

2)

“아... 그것이 다른 hemovac 이나 urine bag 이나 이치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역류가 되지 않게 하

는 어떤 버튼 식의 잠금장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누를

수 있는, 왔다갔다 옆으로 슬라이딩 되는 잠금장치라든

[Fig. 1] Drawings and Developed Products of participant 
2 : Foley catheter fix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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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런잠금장치하나만있어도된다고생각을해서그

것을만들때 hemovac에 있는 clamping부속도가져다가

첨가를해보았고, urine bag에 있는 잠금 장치도첨가를

해보았는데 ... 이것저것그런다른잠금장치들을이용해

서 시도를해보았습니다. 그잠금장치의모양이나형태

들은계속해서샘플테스트하면서수정보안하면서한 5

번정도작성을해서제출했던것으로기억을해요.” (연

구참여자 1)

[Fig. 2] Drawings and Developed Products of participant 
1 : Chest tube locking device 

3.2 넘기 어려운 비전문인으로서의 현실
‘넘기 어려운 비전문인으로서의 현실’ 주제에는 ‘비전

문분야에서의 좌충우돌’과 ‘상용화로의 높은 벽’이라는

하부주제로 나타났다.

3.2.1 비전문분야에서의 좌충우돌
참여자들은 개발하고 있는 의료용품이 실제로 없는

건지, 더 좋은 제품이 나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

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재료에 대한 지식이 없거

나 구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개발과정에서 환자

에게사용해야하는물품임에도불구하고환자에게직접

테스트할수없기때문에제품의성능이나효과를입증

하기도 어려웠다.

“뭐아이들초등학생작품수준이었죠, 기존의손상성폐

기물통은투석카테터의주사침을버리기가힘들어서요,

주사침 자상 위험성도 있고,... 기존 손상성 폐기물통을

가져다입구를 제 도안대로 손으로자르고, 자르다 손도

다치고. 요즘은 3D 프린터가 상용화되어 시제품 만들기

도 참 쉬어졌다는데. 개발 당시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

랐고, 그 입구에 제가 생각하는 커팅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 수동 연필 깍기를 가져다 붙여보겠다고 애

쓰다 결국 샘플 제작에 실패했어요. 누가 좀 도와주거나

연필 깍기를 붙이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면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간호사는좀우물안개구리인거같기도하고, 정

보에어두운것도사실이고, 이런걸만들려면누구의도

움을 받아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뭘 만들려면 재

료가 있어야하는데, 저희가 공학도도 아니고 한계가 있

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4)

“항생제를믹스할때마다생리식염수를일일이재야하고

번거롭더라고요, 생리식염수를아예재서만들어져있는

주사기가 있으면 훨씬 업무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착안한건데, 이미만들어져상용화된게있더라

고요. 몰랐던거죠, 항상사용하고있는게전부이라고생

각하는 경향이 간호사들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본건데 이게 믹스하는데 필요한 양이 약의 종류별로 다

르고, 또 재져 있으면부피도 차지하고 효율성이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들긴 했지만 문제점이 보

이더군요.” (연구참여자 3)

“전과정이다어려움의연속이었죠. 생각은많은데그걸

직접 만들려하니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

면 되는 건지 확신도 안 들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동료들도제가만든걸보고웃었어요. ... 테스트할

때도 환자한테 적용할 수가 없으니 남편 허벅지에다 고

정 장치를붙이고 테스트 하고 그랬어요. ... 고정 고리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 결국은 전자

제품의 케이블을 잘라 만들었어요. 정말 허접했죠. 근데

나중에알고보니그런걸다만들수있는거였어요, 간

호사들은매일병원과집만오가다보니이런정보에너

무 어두워요. 유치도뇨관 고정 장치도 다른 여러 제품이

있었는데개발당시에전그수입제품한가지밖에몰랐

거든요.” (연구참여자 2)

3.2.2 상용화로의 높은 벽
개발한 의료용품을 상용화하기 위해선 지적재산등재

(특허) 작업이필요하다. 기존의의료용품과다름을증명

해야하는데참여자들은증명을시도조차못하거나상용

화를위한과정과절차에대해알고있지못하였다. 참여

자들은 상용화에 대한 병원 차원의 격려 및 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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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거나, 본인들의 열정과 인내가 필요하고 주변 동료

들이 용기를 주었더라면 간호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용품의 개발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상용화생각이있었는데요. 그게저는아이디어경진

대회에나가서책에실리고소개가되면아이게정말필

요한물건이구나라고다들생각을해서특허나상용화를

어떻게 진행하게끔 앞으로 어떻게 해봐라 라는 그런 피

드백이있을줄알았는데그런것이전혀없더라고요. 제

가개인적으로하기에는어려운문제가있는부분이라서

... 근원적인 이유는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른사람들은뭐있어도그만아니어도그만이렇게생각

을할수있지않을까, 그냥그런생각에서더진행을하

지 않았던 거 같아요. 포기한 부분도 있죠. 제가 그렇게

까지 열정이 없었던 것도 솔직히 있고요 ... 그리고 제가

특허를 낼만한 지식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싶

은 마음은 있기는 했는데, 다들 반응들이 별로여서...(웃

음)” (연구참여자 1)

“ ... 직원이하나의아이디어를제공을했을때정말로병

원측이나간호부나이런측에서아이거는정말꼭있었

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

도 아니지만 조금 더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이것을 어

떻게 실용화를 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한 그런 용기를 좀

주시면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도 조금 더 상용화를

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연구참여자 6)

“...그 대회에서 변리사 분들이 심사위원이셨는데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하셨어요,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들으니한번도전해봐야겠다는생각이들었어요.

그런데 특허출원을 위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봐도 용어라든가 어떻게

기술해야하는지, 관련 특허에 대한 조회를 어찌 해야 하

는지, 그 과정이도대체관련지식이없는개인이진행할

수가없더라고요. 결국변리사에게특허출원을의뢰했어

요. 특허 심사받고 특허 등록하는데도 10개월이나 걸렸

어요. 시간과의 싸움이더군요. 열정이 없었으면 결코 진

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연구참여자 2)

3.3 어렵지만 보람된 작업
‘어렵지만보람된작업’의 주제는 ‘간호사의업무에도

움이 됨’과 ‘보람을 느낌’의 하부주제로 나타났다.

3.3.1 간호사의 업무에 도움이 됨
의료용품은간호사가환자간호를위해사용하는도구

이므로편하게사용할수있어야한다. 이런측면에서간

호사들도 어렵지만 의료용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간호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정말예전에비해서는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ABGA(동

맥혈가스분석)를 하려면 우리가 일일이 1cc syringe에

헤파린 코팅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 제품화된 주사기가

나와 업무로딩이 줄었죠. 그리고 검채 채취 후에 주사침

을 막기 위해 수액병 고무마개를 나이트 근무시마다 잘

라서준비해야했는데지금은그럴필요가없죠, 세상 참

좋아졌어요. 우리가 자주 쓰는 용품들이 잘 개발되면 간

호사의 업무를 정말 수월하게 해주는 거 같아요. 환자에

게도 안전하구요.” (연구참여자 4)

“의료용품은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안전하고 환자에게도

안전해야 하죠. 또 편리해야 합니다. 사용하기 어렵거나

번거로우면 간호사들은 잘 안 쓰거든요. 기존의 의료용

품들이아마다그런번거로움이나어려움을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것들일 거예요. 실제로 환자 치료하는데도

시간도 절약되어야 하구요.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

니 너무 비싸면 간호사들도 사용하기가 부담되거든요.

간호사는 누구보다도 의료용품을 많이 사용하니까 아이

디어를 잘 내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2)

3.3.2 보람을 느낌
의료용품 개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환자

에게안전하고경제적이고편리한용품을개발하여유익

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저는여성발명경진대회에서대상을받고나니, 아 내아

이디어가 다른 간호사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생각하니

용기가나더군요. 그래서도면도좀더정교하게하고, 열

심히만들었어요... 그당시에는정말힘들었지만지금생

각해보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연구참여자 2)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8권 제12호146

“의료용품은 환자나 의료진에게 모두 다 빈도로 사용하

는도구같은거니까, 안전해야한다고생각해요. 간호사

에게도 의료용품은 환자들에게 어떤 의료 행위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사용하고, 환자들이 가지고,

몸에지니고있는것이기때문에편하게몸에지니고있

을수있고 ... 또 비싸도안되요. 환자가비용을부담하는

거니너무비싸면간호사들도 사용하기가부담되거든요.

안전하고사용하기편리하고저비용인그런것을개발해

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런게활성화되어야간호사

들도 좀 더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낼 테고, 그럼 동료들의

개발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지원하고용기도주고그러

겠죠. 간호사들에게 이런 기회나 교육을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1)

4. 논의
본 연구는 의료용품 개발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

으로 의료용품개발 경험을 심층면담하여 Braun과

Clarke [12]가 제시한질적주제분석방법으로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더 나은 환자간호를 위한 새로운 도

전’, ‘넘기 어려운 비전문인으로서의 현실’, ‘어렵지만 보

람된 작업’의 세 주제로 나타났다. 의료기기(의료용품)

산업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

라도 병원과 기업이 연계하여 의료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병원 내 의료기기 개발센터를 두어 기업과

함께의료기기의개발및시험이이루어지도록정부차원

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 사용처인 병원에서의

실 테스트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적극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13]. 이에 의료용품의 대표적인 사용자

인 간호사의 주도적인 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

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주제와 같은 국내외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

에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참여자와 같이 환

자간호중발생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아이디어를

내고 의료용품 개발을 시도한다는 ‘더 나은 환자간호를

위한 새로운 시도’ 연구결과는, 업무상 의료용품을 사용

하는빈도가높은간호사들이개발에도참여하고자함을

보여주었다. 의료기기 산업이 기술의 발전과 개인의 건

강에 대한 욕구의 증가를 바탕으로 이전보다 간편하고

효과적인의료기기에대한새로운요구가발생하고있으

며, 이러한추세를반영한의료기기가개발되고있다[14]

는 보고는의료용품을직접사용하고있는간호사에게도

도전의한분야가될수있음을보여준다. 또한 사회변화

에 따른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활용이 일상인 대학생들

에게 컴퓨터기기를 활용한 실습교육프로그램의 적용이

어렵지 않았고 학습동기를 높였다[15]는 보고를 볼 때,

향후간호사세대들은의료기기나의료용품개발의시도

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향

후의료용품사용과관련하여새로운아이디어를도출하

고 이를 적용해보려는 시도를 높이 평가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그러나 ‘넘기 어려운 비전문인으로서의 현실’에서 나

타나듯이 간호사가 의료용품 개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은 개발과정과 개발기술 및 개발 재료 등에 대한 지식,

정보부족이었고샘플테스트의어려움도있었다. 또한 개

발을 했다하더라도 의료용품을 상용화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에대해서도무지하였다. 개발한의료용품을상용화

하기 위해선 지적재산등재(특허) 작업이 필요하다. 특허

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개발품이 갖추어야 할 요건

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 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다른것이라하더라도그선행

기술로부터쉽게생각해낼수없는것이어야한다(진보

성)[16]. 기존의 의료용품과 다른 신규성과 진보성을 증

명해야 하는데 간호사들은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

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음을 보고하였다. 간호사는 과학

적 사고를 통해 간호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

료장비나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생각하여 왔다. 이에 학생 때부터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

육이 필요하다. 창의성은 추후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

행함에있어다른간호역량을개발하는데도기반이된다

[17,18]고 한바, 학생 때부터 이러한 경험을 자주 접하고

지식을갖고임상간호사가된다면창의적인사고를통해

불편한 의료용품에 대한 해결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간호학 교과내용 중에 이러한 것들을 포함

하여 교육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용화 할 수 있음을

학생 때부터 고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어렵지만 보람된작업’으로 나타난연구

결과는 어려운 환경에서 개발한 의료용품이지만 간호업

무에도움이되고간호사들이편하게사용하고환자들도

안전하게저비용으로사용할수있어보람되었음을보고

하였다. 이에 병원 차원에서는 아이디어에 따른 합당한



간호사의 의료용품 개발 경험에 관한 융합연구 147
보상체계가 마련되고 또한 사용 중 의료용품의 개선 및

필요한 의료용품을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직무발명제

도와 같은 발명의 기회가 마련되면 의료용품 개발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직

무과정에서발명한것을기업이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19]. 이는 직원의 개

발과정을기업이격려와지원을하고용기를주어상용

화를성공시켜기업과직원이함께발전할수있는대표

적인 지원 체계로서[19], 병원에서도 이 제도가 적극 활

용된다면 간호사가 의료용품 등을 개발하는데 동기부여

가 될 수 있고 더불어 환자 간호 및 병원 차원에서도 도

움이 될 것이라 보여 진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료용품 개발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경험

을이해하기위해융합적접근으로서질적연구방법으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더 나은환자간호를위한새로운도

전’, ‘넘기 어려운 비전문인으로서의 현실’, ‘어렵지만 보

람된 작업’에 대한 경험을 기술하였다. 참여자들은 환자

간호 중 간호업무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환자에게 안전

하면서도경제적부담을최소화하는새로운도구가필요

함을 인식하고 의료용품 개발을 시도하였다. 자신의 아

이디어를 도면화 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발하였다.

그러나 의료용품 개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상용화를 위한 과정과 절차에 대해 모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겪으면서개발과정을진행하게되었다. 하지만

개발된 의료용품은 간호업무의 수월성에 도움이 되었고

환자에게도 안전하고 경제적이어서 보람되다고 느꼈다.

참여자들은이런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서는조직차원

의 지원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첫째, 간호사의 의료용품 개발을 위해 병원의 인적시

스템과 IT, BT, NT 등의외적시스템을적극활

용한 다학제 간 융합 및 피드백이 필요하다.

둘째, 간호 업무의 불편함을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

로창의적사고를하여, 간호사의의료용품개발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간호사의아이디어가적극반영될수있는직무

발명제도와같은제도와지원및의료용품개발

과정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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